
2015년� 고고학체험교실� 『어린이� 발굴학교』� 3기� 운영� 결과

 영남문화재연구원은 7월 25일(토) 문화재청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2015년 고고학체

험교실 『어린이발굴학교』 3기를 운영하였다.

 고고학체험교실 『어린이 발굴학교』는 초․중등학생 대상으로 발굴조사 현장체험을 

통해 문화재 발굴조사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발굴 조사된 유물의 정리 방법과 

조사 자료의 종합적인 보고방법에 대해 직접 경험함으로써 문화재 발굴과 역사 자

료의 기록․보존 방법을 이해하고 중요성을 알리는 프로그램이다.

 2015년 7월 25일 토요일에 실시한 『어린이 발굴학교』 3기는 대구시 동구에 위치

한 솔잎지역아동센터 학생 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신천초등학교 17명, 동대구

초등학교 8명, 청구중학교 3명이 참가해 왜관 3단지 발굴조사 현장과 본원 강당에

서 발굴조사와 고고학에 대해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어린이 발굴학교』 3기를 통해 참가한 학생들은 문화유산의 소중함과 옛 사

람들의 생활상을 상상, 복원해 보며, 문화재는 보존하고 계승해야 하는 중요한 자료

임을 인식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